
“숲은 위험하니까 한눈팔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렴!”

 어릴 적 숲에서 늑대를 만나 큰 모험을 겪었던 빨간모자가 어느덧 엄마가 되었습니다. 
그리고 오늘, 빨간모자의 딸 초록모자가 처음으로 혼자 숲 너머 할머니 댁에 심부름을 갑니다.

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. 숲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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